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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회의 목적 및 필요성

  ◦ 회의 목적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있어 남북한 간 다양한 교류협

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, 사회과학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들이 

참석하여 교류협력을 위한 새로운 연구기법들을 제시하고 의견을 

교환하는데 있음 

  ◦ 1990년대 이래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어 



왔으나, 대부분의 연구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이나 북한의 폐

쇄주의 정책으로 주로 남한 위주의 학문적 연구로 수행되어 왔음

    - 그동안 남북한 교류가 정치적 관계에 의하여 자주 단절된 관계

로 남북한 간 교류협력 관련 연구는 국민들의 일상과는 동 떨어

진 지정학 내지 정치과학적 정책분야 연구에 치중되어 왔음 

  ◦ 따라서, 본 회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“고고학, 인류

학, 지리학, 역사학, 사회정치과학 등의 사회과학 제반 분야에 걸

친 지식교환을 기반으로 삼아 남북한 간 접촉 가능한 넓은 의미

의 교류협력 방안 마련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음

  ◦ 즉, 본 회의는 공간적 개념(해안, 도시주변지역)인 접경지역이나 

국경지역과 같은 지정학적 범위를 벗어난, 넓은 의미의 인터페이

스(interface) 개념을 주제로 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새로

운 연구 기법들을 교환하고 의견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음

 □ 회의 의제

  ◦ 남북한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기술하고, 구분하고, 정의할 

것인가?

  ◦ 남북한 인터페이스 사이의 균형점은 무엇이며 한반도에 있어 남

북한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?

  ◦ 인터페이스가 과거, 현재, 통일된 미래의 한국에 있어 남북한 간 

긴장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할 것인가?

□ 회의 주제

  ◦ 회의 주제는 크게 공간적 인터페이스, 사회적 인터페이스, 생활

적 인터페이스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음



  ◦ 즉, 회의는 유형의 인터페이스(접경지역, 금강산관광지구, 개성산

업공단)와 무형 또는 상징적인 인터페이스(북한의 현대판 신화 

등)의 다른 형태를 함께 다루고자 하였음

  ◦ 회의는 공간, 사회, 생활 부문의 3가지로 구분된 인터페이스에 

대해 세션 4로 나눠 진행하였음

  ◦ 세션(Session)1에서는 “North/South interfaces and changing 

regional dynamics in the Korean peninsula”라는 주제로 주로 

공간적인 인터페이스(접경지역)에 초점을 맞추어 접경지역에서 

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이

들 지역에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교류지역들을 조명함 

  ◦ 세션(Session)2에서는 “Social interfaces between two 

Koreas"라는 주제로 남한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 즉, 탈북자들이 

겪는 이념적 문제들과 남한에서의 북한주민들의 문화적 차이에 

대해서도 분석 토론함

  ◦ 세션(Session)3에서는 “Narrative interfaces, images of the 

others"라는 주제로 남북한의 공식적인 미디어(역사책, 정부 발

간물 등) 또는 문학(소설, 영화 등)을 통해 드러난 남북한 정치

사상 및 개념의 차이를 분석함

  ◦ 세션(Session)4에서는 “Politics and culture between 

partition and reconciliation"이라는 주제로, 한반도의 분단과 

재통일의 시대에 남한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남북한 정치

시스템에 대해 재조명하는 세션임 


